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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금리인하만으로 경제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다. 추경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공식 

입장 발표에 환영 의사를 표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대책은 ‘늘 하던 주장’ 일 뿐입니다. ‘주머니 사정이 더 

나빠진 직장인과 오지 않는 손님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사정을 

듣고 내놓은 것일까?’ 의심스럽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 국민 지급을 두고 정치적이고 비효율적이라 매도했는데 이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코로나19 당시 가장 먼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했고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와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의 효과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전 국민 지급을 통해 소비 심리를 자극,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숨통을 트이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2020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는 “미국도 한국처럼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했고 싱가포르는 21년 CDC 바우처를 시작으로 지역화폐 형태의 

보편적 지원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금액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실효성이 입증된 

정책입니다. 결과를 두고 부정하고 있는 행태가 오히려 정치적이고 비효율적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이 지향하는 바는 우리 경제의 마중물입니다. 마른 논에 

하나하나 물을 붓는, 한 번으로 적시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논 전체에 물을 충분히 

주기 위한 마중물을 부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기초생활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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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 25만 ~ 50만 원 지급은 생활지원을 위한 복지정책이지 경제정책이 

아닙니다. 치솟는 물가로 소비를 줄이고 있는 중산층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면 과연 

내수회복이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취소했던 송년회를 

재개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영업, 소상공인, 골목경제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여파는 아직도 이어져 “매출이 떨어져 

인건비도 안 나온다. 너무 힘들다”는 연락이 빗발칩니다. 

  비상계엄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 소상공인에게 에너지 바우처 100만 원으로 

보상이 될까요? 밀린 공과금 납부하면 날아가는 지원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드려야 합니다. 

  작금의 한국 경제는 예사 상황이 아닙니다. 각종 경제 수치는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의 날벼락을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전합니다. 진짜 비상상황입니다. 늘 하던 대로 주장할 때가 아닙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내수회복입니다. 내수회복을 최우선으로 

추경 협상 테이블에 앉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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